
『어린 왕자』, 길들임의 구도 여행기

『어린 왕자』는 어린이와 어른 두 사람의 예기치 않은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
행기이다. 이 이야기는 이중의 여행 구조를 지닌다. 길들임과 책임이라는 인간관계의 진실을 
찾아낸 어린 왕자의 구도 여행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자신 속에서 잠들어버린 잃어버린 어
린 시절을 찾아가는 비행사의 추억 여행이다. 

비행사의 잊힌 분신이기도 한 어린 왕자는 사랑의 멘토 여우와의 낯선 만남을 통해 길들임
이라는 보석 같은 지혜를 깨닫고 소행성 B612로 돌아간다. 화자인 비행사는 하늘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륙하였으나 사막에 불시착하여 어린 왕
자를 만나 그의 여행담을 들으며 그 기원과 신비를 풀고 일상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림 1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
와 만난 어린 왕자. 스탠리 도넌
의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
e」(1974)

사실 어린 왕자는 누구나 그러하듯 순수하기만 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어린 왕자는 자신
을 사랑하기에 까탈스럽게 구는 장미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친구를 찾아 
이웃 별을 유람한다. 우스꽝스러운 왕, 허영장이, 술 아저씨, 사업가, 지리학자를 만나 실망하
나 다행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로등지기에게 마음을 빼앗
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과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어른들은 정말 희한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헤어지고 만다.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방문한 지구 사막에 떨어져 처음 만난 것은 징그럽고 다리도 없는 흉
측한 뱀이었다. 하지만 뱀은 곧 어린 왕자의 순수함을 알아보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돕겠다며 다시 찾아오라고 충고한다. 사막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제자리를 맴돌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일러주기도 한다. 모래와 바위와 눈길을 헤치고 마주한 정
원에는 무려 오천 송이의 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갖고 있어 
자부심이 대단했던 어린 왕자는 그만 자신이 남겨두고 온 장미 한 송이와 세 개의 화산으로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풀밭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림 2 오천 송이 장미꽃을 보고 풀밭에 
엎드려 우는 초라한 어린 왕자

 

길들임과 우정

거창하고 심오한 것을 찾아내어 위대한 왕자(grand prince)가 되고자 했던 어린 왕자(little 
prince)가 여우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관계 맺음으로 하나의 사건이다. 어
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하고,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친구도 사귀고 싶고 알아볼 것
도 많다며 떠나가려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위대한 진실을 알려준다. 

여우: “제발…날 길들여 줘!”
어린 왕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찾아볼 친구도 많고 알아
볼 것도 많아.”
여우: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이제 뭘 알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 가
게에서 완제품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 이제 친구도 없는 거지. 친구
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어린 왕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여우 : “정말 참을 줄 알아야 해.”



그림 3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해질 
거야.”

자신을 길들여야만 친구가 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길들인 것뿐이라고. 원래 ‘길
들이다’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혹은 ‘행동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을 지도하여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예전부터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말이
다. 세조의 불경 언해본에 “부처는 길들이는 사람이오.”, “그 마음을 질드려 큰 지혜를 가르치
시니” 등 그 용례가 자주 나온다.

이렇듯 ‘길들이다’라는 말은―오늘날 순응적인 인간의 태도를 의미하는 야유의 이미지도 지
니게 되었지만―원래 우리말에서는 자연 상태의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지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어 ‘길들이다 apprivoiser’(to tame)는 어원적
으로는 친해짐(familiariser)을 말하며 동물을 ‘길들이다’ 혹은 ‘서로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생텍쥐페리 역시 길들임을 마음속 순수한 심성을 찾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여 
우리의 ‘질드리다’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린 왕자』의 화두로 우뚝 선 길들임이란 사실 관계 맺음으로서의 우정의 또 다른 표현이
다. 어린 왕자는 늑대가 깨우쳐준 사랑과 우정이라는 길들임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순수한 
아이가 되어 과거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이기적이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는 장미를 찾아 B612로 떠나는 순수한 아이로 돌아간 것이다. 

길들임, 진장한 평화의 길

『어린 왕자』는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27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억 부 이상 
출간된 세계 시민의 교과서이다. 그뿐 아니라 만화와 소설, 아동문학, TV,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이미지 패러디, 마리오네트, 샹송, 창작 연주, 퍼포먼스, 패션, 광고, 인
문 치유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어린 왕자』의 길들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
다. 프랑스 알자스의 어린 왕자 공원, 브라질 파라나의 ‘페투에노 프린시페’(어린 왕자를 뜻하
는 포르투갈어) 병원, 일본 하코네의 ‘어린 왕자 박물관’, 경기도 가평의 ‘쁘띠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어린 왕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토록 세계의 시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림 4 300번째 언어인 아랍어 방언 하
사냐어(Hassanya)로 번역된 『어린 왕
자』

끊임없이 국경 없는 공연 예술 문화의 공간을 창조해냄으로써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 마음
의 평화를 전하는 『어린 왕자』. 국가 간 평화를 의례적인 조약과 제도 확립으로 담보할 수 없
듯이 제도와 공공질서 확립만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없다. 평화의 뿌리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고,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길들임에 있
다. 어린 왕자가 뱀과 여우 그리고 비행사와 길들어 친구가 되듯이 말이다. 어린 왕자의 길들
임은 우정과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관계 맺음이며, 관계 맺음은 책임 질 줄 아는 것이며, 책임
지는 것은 진정 인내를 조건으로 한다. 숫자와 타이틀 경쟁에 멍든 어른들이여 인내심을 갖고 
어린 시절의 나에 길들어보자.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평화주의자 레옹 베르트의 어린 
시절에 헌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에만 길들어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다. 


